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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히와 예삐의 소리 여행 : ‘하늘(•) 소리 규칙’이 들려요!
(닿소리가 결혼해요, 대표음하고 놀아요, 형님 먼저, 동생 먼저, 거센 놈하고 안 놀아요!)

                        규칙 과학 ‘똑똑한 세종규칙 한글’ 연구소 장덕진 지음

만 5~6세 : 캐릭터 이름과 역할

1. 착히 : 착하고 궁금한 아이

1) 성격 : 호기심 많고, 자주 “왜?”라고 묻는 아이

2) 역할 : 규칙이 생소한 아이들 대신 질문을 던져주는 역할

3) 말투 : 짧고 간단하게 묻는 대사 중심

2. 예삐 : 예쁘고 설명 잘하는 아이

1) 성격 : 똑똑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아이

2) 역할 : 착히의 질문에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역할

3) 말투 : 구체적이고 따뜻하게 설명

3. 대표음 친구들

1) 이름 : 대표음이야~!

2) 역할 : 어려운 받침 친구가 오면 쉽게 바꿔주는 착한 친구

3) 말버릇 : 내가 대신 나갈게! 나랑 놀면 쉬워져~

① ㅅㅆㅈㅊㅌㅎ 친구가 너무 세거나 어려우면 → ‘ㄷ’ 대표음 친구가 나와요.  

② ㅍ 친구가 너무 튀면 → ‘ㅂ’ 부드러운 친구가 대신 나와요.

③ ㄲㅋ 친구가 세게 나오면 → ‘ㄱ’ 꼬마 친구가 도와줘요.

4. 형님 먼저!

1) 이름 : 형님 먼저~!

2) 성격 : 뭐든지 앞장서고 싶어 하는 리더 친구

3) 역할 : 겹받침 친구 중에서 먼저 나가는 친구

4) 말버릇 : 내가 먼저 나갈게~!

①예시 : ‘맑’에서는 ‘ㄱ’ 형님이 먼저 나가요.

5. 동생 먼저!

1) 이름 : 동생 먼저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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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성격 : 말은 적지만 뒤에서 힘을 쓰는 조용한 친구

3) 역할 : 겹받침 친구 중에서 뒤에 있는 친구가 먼저 나가요

4) 말버릇 : 이번엔 내가 먼저야~!

① 예시 : ‘닮’에서는 ‘ㅁ’ 동생이 먼저 나가요.

6. ‘거센 놈’하고 안 놀아요! (너무 세서 친구들이 멀리하는 친구)

1) 이름　: 거센이!

2) 성격　: 목소리가 너무 크고 힘이 너무 세서 친구들이 가까이 못 가요

3) 역할　: 겹받침 친구 중에서 너무 센 친구는 빠지고, 조용한 친구만 남아

4) 말버릇　:  ① 센 친구　: 으하하! 나 세지~!

② 다른 친구　: 너무 시끄러워! 너랑 안 놀래~

③ 예시　: 거센 친구는 빠지고 착한 친구만 나가요.

[여행1] 가운뎃소리에 하늘(•) 하나일 때

하늘(•) 하나는 땅과 맞닿은 낮은 하늘이에요!

그래서 ‘ㅡ(땅 : 으)’로 소리 내기 시작해요!

1) 받침 없는 글자 ‘가’

※ 이야기(주제) : 첫 닿소리랑 가운데소리(홀소리)가 결혼해요! (‘ㄱ이 ㅏ’와  만남)

① 착히 : 어? ‘ㄱ’이랑 ‘ㅏ’가 같이 있네? 왜 둘이 같이 있지?

② 예삐(방긋 웃으며) : 헤헤~ ‘ㄱ’ 혼자서는 알아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낼 수 없거

든. 그래서 ‘ㅏ’랑 같이(결혼) 있으면 ‘그아’ 하고 소리를 낼 수 있어!

③ 착히 : 그럼 ‘가’는 어떻게 소리 나는지 알려 줄래?

④ 예삐(또박또박): ‘ㄱ’이 ‘ㅏ’랑 만나(도움을 받아)서 ‘그아’ 하고 소리를 내면, 사

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‘가’가 되는 거야!

⑤ 착히 : 아~ 이제 알겠어! ‘가’ → 그아(소릿값 : ‘ㄱ’을 알아들을 수 있게) → 가

(읽기 : 정확한 발음) 소리가 나네! 

2) 홑받침, 쌍받침 글자 중 ‘낳’

※ 이야기(주제) : 대표음(ㅅㅆㅈㅊㅌㅎ → ㄷ,   ㄲㅋ → ㄱ,   ㅍ → ㅂ )하고 놀아요.

① 착히 : ㅅㅆㅈㅊㅌㅎ 친구는 특히 ‘ㅎ’은 너무 세서 어려워요. 

② 대표음 : 내가 대신 나갈게! 나랑 놀면 쉬워져~

③ 예삐 : 대신 ‘ㅎ’의 대표음 ‘ㄷ’이 나와서 소리 내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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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대표음 : ‘낳’ → 느앋(소릿값 : ‘ㄴ’을 알아들을 수 있게) → 낟(읽기 : 정확한 

발음) 소리가 나요.

3) 겹받침(11개 중 ㄳ,ㄵ,ㄶ,ㄺ,ㄼ,ㄽ,ㄾ,ㅀ,ㅄ 9개) 글자 형님 먼저 ‘맑’

※ 이야기(주제) : 겹받침 순서가 아니라 닿소리(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) 순서

대로 ‘형님 먼저’를 따라요.

① 착히 : ‘ㄹㄱ’ 중 ‘ㄱ’이 형님 소리예요.

② 예삐 : 형님 ‘ㄱ’이 먼저 나와 소리 내요.

③ 형님 : ‘맑’→ 므악(소릿값 : ‘ㅁ’을 알아들을 수 있게) → 막(읽기 : 정확한 발

음) 소리가 나요.

4) 겹받침(11개 중 ㄻ,ㄿ 2개뿐) 글자 동생 먼저 ‘닮’

※ 이야기(주제) : 겹받침 순서가 아니라 닿소리(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) 순서 

거꾸로 ‘동생 먼저’를 따라요.

① 착히 : ‘ㄹㅁ’ 중 ‘ㅁ’이 동생 소리예요.

② 예삐 : 동생 ‘ㅁ’이 먼저 나와 소리 내요.

③ 동생 : ‘닮’ → 드암(소릿값 : ‘ㄷ’을 알아들을 수 있게) → 담(읽기 : 정확한 발

음) 소리가 나요.

5) 겹받침(11개 중 ㄾ(11개 중 ㄶ,ㄾ,ㄿ,ㅀ 4개뿐) 글자 ‘거센 놈’ ‘훑’

※ 이야기(주제) : 겹받침 순서가 아니라 닿소리 순서 ‘거센(ㅊㅋㅌㅍㅎ) 놈’하고 안 

놀아요.

① 착히 : ‘ㄹㅌ’ 중 ‘ㅌ’은 거센 놈이라 친구들이 안 놀아요.

② 예삐 : 안 놀면 ‘ㄹ’만 나와서 소리 내요. 내가 해볼게요.

③ 예삐 : 거센 놈 ‘ㅌ’은 빠져요. ‘훑’ → 흐울(소릿값 : ‘ㅎ’을 알아들을 수 있게) 

→ 훌(읽기 : 정확한 발음) 소리가 나요. 

[여행2] 가운뎃소리에 하늘(•) 둘일 때

하늘(•) 둘은 사람 위에 있는 높은 하늘이에요!

그래서 ‘ㅣ(사람 : 이)’로 소리 내기 시작해요!

1) 받침 없는 글자 ‘갸’

※ 이야기(주제) : 첫 닿소리랑 가운데소리(홀소리)가 결혼해요! (‘ㄱ이 ㅑ’와  만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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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착히 : 어? ‘ㄱ’이랑 ‘ㅑ’가 같이 있네? 왜 둘이 같이 있지?

② 예삐(방긋 웃으며) : 헤헤~ ‘ㄱ’ 혼자서는 알아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낼 수 없거

든. 그래서 ‘ㅑ’랑 같이(결혼) 있으면 ‘기야’ 하고 소리를 낼 수 있어!

③ 착히 : 그럼 ‘갸’는 어떻게 소리 나는지 알려 줄래?

④ 예삐(또박또박) : ‘ㄱ’이 ‘ㅑ’랑 만나(도움을 받아)서 ‘기야’ 하고 소리를 내면, 사

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‘가’가 되는 거야!

⑤ 착히 : 아~ 이제 알겠어! ‘갸’ → 기야(소릿값 : ‘ㄱ’을 알아들을 수 있게) → 갸

(읽기 : 정확한 발음) 소리가 나네! 

2) 홑받침, 쌍받침 글자 중 ‘얕’

※ 이야기(주제) : 대표음(ㅅㅆㅈㅊㅌㅎ → ㄷ,   ㄲㅋ → ㄱ,   ㅍ → ㅂ )하고 놀아요.

① 착히 : ㅅㅆㅈㅊㅌㅎ 친구는 너무 어려워요. 

② 대표음 : 내가 대신 나갈게! 나랑 놀면 쉬워져~

③ 예삐 : 대신 ‘ㅌ’의 대표음 ‘ㄷ’이 나와서 소리 내줘요.

④ 대표음 : ‘얕’ → 이얃(소릿값 : ‘ㅇ’을 알아들을 수 있게) → 얃(읽기 : 정확한 

발음) 소리가 나요.

3) 겹받침(11개 중 ㄳ,ㄵ,ㄶ,ㄺ,ㄼ,ㄽ,ㄾ,ㅀ,ㅄ 9개) 글자 형님 먼저 ‘엷’

※ 이야기(주제) : 겹받침 순서가 아니라 닿소리(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) 순서

대로 ‘형님 먼저’를 따라요.

① 착히 : ‘ㄹㅂ’ 중 ‘ㄹ’이 형님 소리예요.

② 예삐 : 형님 ‘ㄹ’이 먼저 나와 소리 내요. ‘ㅂ’은 빠져요.

③ 형님 : ‘엷’→ 이열(소릿값 : ‘ㅇ’을 알아들을 수 있게) → 열(읽기 : 정확한 발

음)  소리가 나요.

4) 겹받침(11개 중 ㄻ,ㄿ 2개뿐) 글자 동생 먼저 ‘숊’

※ 이야기(주제) : 겹받침 순서가 아니라 닿소리(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) 순서 

거꾸로 ‘동생 먼저’를 따라요.

① 착히 : ‘ㄹㅍ’ 중 ‘ㅍ’이 동생 소리예요.

② 예삐 : 동생 ‘ㅍ’이 먼저 나와 소리 내요.

③ 착히 : ‘ㅍ’ 친구는 너무 어려워요. 

④ 대표음 : 내가 나갈게 ‘ㅍ’ 대신 나랑 ‘ㅂ’하고 놀면 쉬워져! 

⑤ 동생 : ‘ㅂ’하고 놀아요. ‘숊’ → 시욥(소릿값 : ‘ㅅ’을 알아들을 수 있게) → 숍

(읽기 : 정확한 발음) 소리가 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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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겹받침(11개 중 ㄾ(11개 중 ㄶ,ㄾ,ㄿ,ㅀ 4개뿐) 글자 ‘거센 놈’ ‘챦’

※ 이야기(주제) : 겹받침 순서가 아니라 닿소리 순서 ‘거센(ㅊㅋㅌㅍㅎ) 놈’하고 안 

놀아요.

① 착히 : ‘ㄴㅎ’ 중 ‘ㅎ’은 거센 놈이라 친구들이 안 놀아요.

② 예삐 : 안 놀면 ‘ㄴ’만 나와서 소리 내요. 내가 해볼게요.

③ 예삐 : 거센 놈 ‘ㅎ’은 빠져요. ‘챦’ → 치얀(소릿값 : ‘ㅊ’을 알아들을 수 있게) 

→ 챤(읽기 : 정확한 발음) 소리가 나요. 

 착히와 예삐의 소리 여행이 끝나고…
    소리 마을의 친구들이 나누는 마지막 이야기!

 예삐 :

우와, 이제 글자를 보면 어떻게 소리 내고 정확하게 읽는지 스스로 알 수 있어

요!

규칙을 스스로 알아내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어요!

① 규칙 발견 과정 자체가 깊은 이해와 장기 기억을 유도

 착히 :

정말 신기해! 이 규칙은 어려운 글자, 겹받침도 모두 똑같이 적용돼요.

틀릴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!

② 한글 전체 글자에 예외 없이 규칙 적용 가능

♣형님 먼저 :

예전엔 글자와 소리를 다르게 외웠는데,

이젠 정확하게 연결돼서 말도, 읽기도 더 잘돼요!

③ 문해력 기초 음운력 향상

♠ 동생 먼저 :

복잡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쉬워요!

그냥 규칙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!

④ 학습 용이성과 교육적 효용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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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 모두 함께 :

‘하늘(•) 소리 규칙’ 덕분에 한글이 더 똑똑하고 재밌어졌어요!

우리 모두 규칙을 들으며, 더 잘 읽고, 잘 쓸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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